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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의 동명 영화를 리

메이크한 드라마‘설국열차’가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넷플

릭스’는 지난 17일 미국‘TNT’

방송에 자사 오리지날 시리즈‘설

국열차’를 선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1편에서는 설국열

차의 배경인 기상이변으로 얼어

붙은 지구와 살아남은 인류를 태

우고 달리는 열차, 열차 내부에 나

타난 계급사회,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살인사건 등이 다뤄졌다. 봉

준호 감독의 원작과 전반적으로 

동일하지만 기존에 없던 살인사건 내용 등이 더해

져 관심을 모았다.

평단은 드라마 버전‘설국열차’에 박수를 쏟아

냈다. 영국 공영방송‘BBC’와 미국‘코믹북닷컴’,    

‘뉴욕포스트’등이 호평 세례를 이어갔다.

‘BBC’는“서스펜스와 몰입감 

넘치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

고‘뉴욕포스트’의 대중문화 

전문 사이트‘디사이더’는“봉

준호 감독의 기본적인 설정을 

따르면서도 시각적으로 더 놀

랍고 풍성하다.”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의 시청자들도“완

전 재미있다. 내 삶에 이런 작

품이 필요했다.”“영화를 좋아

해서 드라마도 봤는데 잘 나왔

다.”“살인 미스터리 부분이 마

음에 들었다. 오리엔트 특급 살

인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버전 

같았다.”“굉장히 새롭고 영화와 다른 점들이 작

품에 더 관심을 가게 만든다.”등 만족감을 표했다.

넷플릭스는 5월 25일 1, 2화를 시작으로‘설국열

차’를 매주 월요일 1편씩 공개한다. 총 에피소드는 

10화다.

드라마 ‘설국열차’에 호평 세례

숫자퍼즐 정답

 

재미동포 김경석 감독이 세계 3

대 단편영화제로 꼽히는 독일 오

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에서 아

동·청소년 부문 영화상을 받았다.

김 감독은 지난 18일 폐막한 제

66회 오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

에서 영화‘퍼디스트 프롬’(Fur-

thest From)으로 어린이·청소년 

영화 경쟁 부문 최고상인 아동심

사위원상을 받았다. 이 영화제에

서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수

상한 것은 2016년 권하윤 감독의 

3D 애니메이션‘489년’이후 4년 

만이며, 실사 영화로는 처음이다.

영화는 1990년대 말 캘리포니아 수질 오염 사태

를 배경으로 트레일러 파크에 사는 8살 제시가 겪

는 이별을 그렸다. 할리우드 영화

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아역 배

우 어맨다 크리스틴이 주연을 맡

았다.

‘퍼디스트 프롬’은 앞서 온라인

으로 열린 제53회 휴스턴 국제영

화제에서 은상, 제50회 USA 영화

제에서 (USA Film Festival)에서 심

사위원상을 받았고, 제29회 애리

조나 국제 영화제를 비롯한 9개 영

화제에 초청됐다.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는 

1954년에 출범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단편영화

제로,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 핀란

드 탐페레 국제단편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단편영

화제로 꼽힌다.

재미동포 김경석 감독,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수상

팝스타들이 코로나19 기부금 마련을 위해 내놓은 코로나 극

복 응원송’이 세계 양대 팝차트에서 잇달아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18일 예고 기사를 통해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와 저스틴 비버의 협업곡‘스턱 위드 유’(Stuck with U)가‘핫 

100’최신 차트에서 1위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빌보드는 이 

곡이 한 주 동안 10만8천회 다운로드 돼‘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며“19만3천회 다운로드를 기록

한 테일러 스위프트의‘미!’이후 1년 만에 다운로드 10만 회 

장벽을 깼다.”고 알렸다.

이 노래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 응급 구조 대원, 경

찰, 소방관 등의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매됐다. 절친한 친구이자 팝계를 대표하

는 두 스타가 호흡을 맞춘 데다, 스트리밍·판매 등에 따른 

수익이 자선단체‘퍼스트 리스폰더스 칠드런스 파운데이

션’(First Responders Children’s Foundation)에 기부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코로나19 자선 협업곡이 굵직한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밴드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 두아 리파, 엘리 굴딩, 앤-마리 등 영국 출신 팝스타 다

수가 함께 부른‘타임스 라이크 디즈’(Times Like These)는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오피셜 차트

는 빌보드 차트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힌다.

‘타임스 라이크 디즈’의 영국 내 스트리밍·다운로드 수익

은 자선단체‘칠드런 인 니드’(Children in Need)와‘코믹 릴

리프’(Comic Relief)에, 그 외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계

보건기구(WHO)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에 기부된다.

‘코로나 극복 응원송’ 
양대  팝차트 정상


